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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외디지털콘텐츠산업의흐름을조망하고올해정부의디지

털산업육성정책및사업을소개하는자리가마련됐다. 정보

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(KIPA)과 한국디

지털콘텐츠미래포럼이공동주관하는‘국내외디지털콘텐츠시장조사’

콘퍼런스가지난달12일서울삼성동코엑스그랜드볼룸에서열렸다.

이날 콘퍼런스는 정보통신부의‘2004년도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

전략’발표를시작으로▲세계디지털콘텐츠산업의동향(정호교KIPA

콘텐츠정책지원팀장) ▲국내디지털콘텐츠산업의동향(최동진한국콘

텐츠산업연합회사무국장) ▲권역별게임시장의동향(위정현중앙대학

교교수) ▲권역별디지털영상시장동향(이정민한국종합예술학교교

수) ▲권역별모바일콘텐츠시장의동향(이정훈베타리서치&컨설팅연

구원) ▲권역별 솔루션 시장의 동향(김정유 베타리서치&컨설팅 부장)

에대한발표가이어졌다.

특히이번콘퍼런스에서는2007년세계5대디지털콘텐츠강국을향

한정부의청사진이제시돼미국, 일본, 중국을비롯한세계35개국의

디지털콘텐츠산업전반을디지털콘텐츠시장발전을위한인프라, 시장

성장성, 기업비즈니스환경등구체적인정보가제공됐다.

한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각 지역 진흥원과 공동 주관해 부산

(16일, BEXCO 콘퍼런스센터), 대구(17일, 대구진흥원세미나룸), 광주

(20일, 광주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영상관)에서 같은 내용의 세미나

를개최, 상대적으로정보를접할기회가부족한지방디지털콘텐츠종

사자들에게도국내외디지털콘텐츠시장동향정보를제공했다. 

국내DC산업동향

이날콘퍼런스에는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가제작, 유통, 솔루션업

체3,338곳을조사해마련한‘DC 국내외시장조사콘퍼런스’자료를발

표했다. 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은 2003년 대비

18.6% 성장해6조5,000억원을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. 

이중온라인게임과모바일게임에힘입은게임산업이2조700억원을

기록해전년대비38.4%의성장을보였다. 또한디지털영상이38.4%의

성장을하며시장을이끄는주요산업으로자리잡았다. 애니메이션과이

러닝도20%에가까운성장세를보였다. 특히2004년디지털콘텐츠수

출규모가30.7% 성장해약4억2,000달러를기록했다는점은주목할만

하다. 수입규모는2억1,000달러를기록했다. 

한편 콘텐츠 유통에서는 온라인 유통이 2.1%의 비중을 차지했으며

무선인터넷을통한콘텐츠유통역시13.1%를기록하며꾸준한성장세

를보이고있다.  그러나신규시장진출이나마케팅을수행할전략기획,

마케팅, 영업인력의부족과콘텐츠유료구매에대한소비자의인식부족

이사업추진의어려움으로드러났다.  자료에따르면2005년디지털콘

텐츠시장은DMB와와이브로등으로인해30%의고속성장을보일것

으로나타났다. 

해외DC산업동향

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각국의 DC산업관련 자료를 참고해 만든

발표자료에 따르면 해외 디지털콘텐츠 시장은 지난해 1,512억 달러로

기록했다. 또한 오는 2008년까지 2,537억 달러를 기록하며 연평균

13.8%의성장을보일것으로예측됐다. 

해외시장은현재미주권이53%, 유럽권이28%의점유율을보이며

전체시장의81%를차지하고있으나향후중화권과아시아권이게임, 모

바일콘텐츠, 디지털영상시장의성장에힘업어연평균20% 이상의성장

세를보일것으로전망됐다.  특히게임분야에서는중화권이2008년까

지연평균19.9%의성장세를보이며고속성장을할것으로나타났다. 

디지털 영상 분야에서 역시 중화권이 연평균 34.2%, 아시아가

23.9% 성장할것으로보여미주권이시장을주도하는가운데중화권과

아시아가시장다변화를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.  모바일콘텐츠

시장은 미주권과 중화권이 2008년까지 연평균 50%가 넘는 급성장을

할 것으로 예상돼 모바일콘텐츠 시장 역시 미주권과 중화권이 주도할

것으로 예상된다. 한편 해외 디지털콘텐츠 시장에서 국내시장은 약

4.3%의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.

해외DC시장2008년까지2,537억달러기록
‘연평균13.8%’성장예상

지난해국내디지털콘텐츠시장은2003년대비약20% 가까

이성장한6조5,000억원을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. 

정통부가주최하고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한국디지털콘텐츠

미래포럼이주관해지난달2일오후2시부터개최한‘디지털콘

텐츠시장전망콘퍼런스’에서이같은내용이발표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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